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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1. 학업 관련

수료증 수여식이 있었고 성적표를 받았다. writing 이 2 주정도는 형식에 맞춰 써야되는 것과

레벨에 맞는 단어와 접속사, 문법을 사용해야했기 떄문에 매시간 이어지는 피드백이 힘들었

다. 과연 내가 수료할때는 잘 써낼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그런데 cause->affect 본문

2 개이상 서론 , conclusion 까지 1 시간 반만에 써서 낼수있었다. 우리반에 주어진 주제중의

하나인 Having many babies 라는 주제를 선택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차이는 여성

인권과 관련되어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가장 기뻤던것은 wrighting 애서 A 를 받게 된것

이었다. 소감 발표하는 시간에 무대로 올라오게 하셔서 교수님꼐서 발표를 시키셨는데 부천

대학교와 APU 그리고 친구들에대한 감사를 영어로 말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창피하

기도 했지만 좋은 추억이되었다

2. 생활 관련

ibis 호텔이 가기전날 와이파이가 교체되었다. 와이파이가 잘안되어서 인터넷과제를 해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호텔로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PP 도 하고 과제를 하기도 했다 .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다. 말레이시아가 예상외로 3:3 의 결과를 내어서 친구들과 분위기 좋

게 축구를 볼수있었다.
3. 기타

향후 계획



둘째주까지 저녁밥을 나가서 안사먹고 한국에서 가져간 햇반과 볶음김치만 먹었는데. 그이유

는 listening 이 너무 안들려서 내가 여기온게 맞나 영국식 영어는 심지어 스펠링도 달랐고

이곳은 인도식 영어도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공항에서 영어가 말레이어 섞인 영어가 나오

는데 알아듣고 있는것을 부천대 간호학과 후배들과 이야기하고 깔깔 웃었다.사람 귀라는게

참 신기하다 싶었다.

사진자료

학생증에 현금으로 충전해서 학교내

편의점과 카페테리아에서 쓸수있다.

APU 학교티셔츠를 사서 수료식에 입었다.

수료증 2 주만에 중간고사를 보고 아침부터

4 시까지 이어진 수업, 한학기를 한달에

몰아서 사는 기분이었다.자랑스럽다.



교수님께서 앞으로 부르셔서 소감발표함

level4 친구들과 함께

대학원생 스텝선생님 늘 체험활동을 가면

사진찍어주시고 함꼐 해주셨다. 전공은

컴퓨터 엔지니어라고 하셨다.

level4 친구들과 교수님들 모두 너무 즐겁게

잘지내서 평생잊지못할 추억이되었다.

클리닉 앞에가서 진료과목을 쭉 들여다

보고있는데 의학용어가 영국식 표현이 다른

스펠들이 보여서 한참 보고있었다.



국립박물관에서 이슬람 박물관으로 가는

길길 37 도 더위에 산을 넘었다. 자유시간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전하지않으면

볼수없는 아름다운 장면..돌아가고 느려도

내길에는 아름다운것들이 보이니까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부를축적할수있었던 이유 바로 주석이라는

광물때문 어딜가도 중국어로 다짜고짜

말시키는 사람들때문에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하고 왔는데 중국에 있을때보다 끈끈한

동포애? ㅋ그런것들을 보여주신 중국분들 ..


